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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 11.(금)

한 총리, 암참과 함께 한미 新경제협력 모색
- 韓美, AI와 첨단기술, 공급망과 에너지, 전략적 

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관계 -
- 외투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추진
- 한 총리, 미국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“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

않는다.”며 우려 해소

□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1일(금)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주한미국기업 

등 외국계 기업 대표 등 약 200명이 함께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(이하 

‘암참’) 간담회에 참석하였다.

 ㅇ 이번 간담회는 한미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미국계 기업의 건의

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한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미간 경제협력 방향이 “인공지능과 첨단

기술, 공급망과 에너지, 전략적 투자를 함께 설계하는 보다 긴밀한 협력

관계로 들어서고 있다.”고 강조하면서,

 ㅇ 정부는 “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더 과감하게 투자하고 더 자유롭게 

혁신하고, 더 큰 성공을 이뤄가실 것을 늘 함께 응원하겠다.”라며 

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.

□ 이어서, 한 총리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과의 대담에서 통상이나 투자 

환경에서 한국이 미국기업을 차별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,

 ㅇ “한국은 어떤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.”고 강조하면서, 

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업계와 암참 등과 지속적으로 

소통하겠다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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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또한,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“상업적 합리성을 지켜가

면서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어야 한다,”고 언급하면서, 첫 번째 프로

젝트에서 성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 ㅇ 또한, 암참 회원사 중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을 갖춘 기업이 

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, 한미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

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제안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.

□ 대담에 이어 주요기업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

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장기적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

위한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 ㅇ 항공·관광 업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, 

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나 규제들을 개선해 줄 것을 

건의했으며,

 ㅇ 바이오·제약 업계에서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평가 및 

시장 출시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.

  ㅇ 한편, AI·반도체 업계에서는 인재 채용의 어려움, 신기술 개발에 대한 

신속 인허가, 보안체계 강화, 제조 AI 신속 추진 등을 논의했으며, 이를 

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.

□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다양한 분야

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살펴보고 국내기업 및 해외

기업, 정부 입장 사이에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.

 ㅇ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간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국기업

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, 나아가,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

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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